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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不平等) 조약’

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

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는 4월 1일 (월) "제10

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배포하여, 제10차 특별

협정안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줘야만 하는 것도, 매년 인상

해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不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고 인상률이 8.2%에 이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1년과 연동해 볼 때 제11차 협상에서 사실상 최소 인상률 8.2%를 보장

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 '협정의 유효기간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 점' ·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도,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위 특별협정에 포함된 점' · '인건비 분담률 대폭 인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향후 방위비 분

담금 대폭 증액의 우려를 가중시킨 점' ·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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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항인 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은 "당장 올해 시작될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것이 분명함을 경고하고, 구체적으로 제10차 특별협정안

이 그대로 비준동의된다면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또다시 포함

되고, 인건비 분담률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군위는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제10차 특별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

■ 첨부 1.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1부.

2019.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